
대림절 의미(제대는 예수그리스도가 성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성차례를 거행했던 것을 재현
하는장소→뒤면 십자가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당신 스스로 속죄 재물이 되신 것을 뚯함
십자위 I,N,R,I:Iesus Nazarenus,Rex,Iudaeorum=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성탄 전 4주간을 말한다. 서방 교회에서는 대림절의 첫날은 성 안드레아 축일(11월 30일)에서 가
장 가까운 일요일이었으나 동방 교회에서는 좀 더 빠른 11월 중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된다. 대림주일(主日), 즉 대림절이 시작되는 일요
일은 교회력(敎會曆), 즉 전례주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로마에서 대림절은 교회력의 구성부분으로서 이미 그레고리오 대교황(재위 
: 590~604) 시대에 나타난다.  ≪로마전례서≫에 따르면 ‘하늘 높은 곳에는 천주께 영광’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대영광송이 미사에서 
생략됨으로써 이 절기의 근엄한 성격을 나타낸다. 이 기간은 성탄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이사야서와 세례자 요한의 경고 등이 독서로 채택되고 있다. 
사철나무 위에 4개의 대림초를 마련한다. 사철나무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새로운 생명을 뜻하고, 대림초는 구약의 4000년을 의
미하며 구세주가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셨는지 알려줘 깨어 맞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 매주마다 초 하나씩을 늘려 켠다.
대림 1주 
주제: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 
특징: 제의색 - 보라색(속죄, 회개 : 대림절, 사순절, 위령 미사 시 사용), 초 4개중 1개 점화(진보라색), 대영광송 생략 
대림 2주 
주제: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속죄와 권유  특징: 제의색 - 보라색, 대영광송 생략, 초 4개중 2개 점화(진보라색, 연보라색) 
대림 3주 
주제: 구세주 탄생의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 
특징: 제의색 - 장미색('기뻐하라','즐거워하라':대림 3주, 사순 4주), 초 4개중 3개 점화(진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대영광송 생략 
대림 4주 
주제: 성모 마리아의 넘치는 기쁨   특징: 제의색 - 보라색, 대영광송 생략, 초 4개 모두 점화(진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or 노랑
색)   * 대림환의 네 가지 의미 
- 대림환은 둥글게 만들어 졌다.  →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느님 (<알파>는 영어로 따지면 A이고, <오메가>는 영어로 따지면 Z이다) 
다시 말해 희랍어(그리스어)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적어 놓음으로서 처음과 시작, 처음도 없으시고 마침도 없으신 영원하시고 전
지전능하신 것을 나타낸다. 
- 대림환은 늘 푸른 전나무로 만들어 졌다.  → 희망의 상징, 살아 있는 생명력  - 대림환에는 초가 네 개 있다. 
→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두루 비추심,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우리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 대림환에는 매 주일 하나씩 새 촛불을 붙인다. 
→ 차츰 밝아지는 세상,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심, 주님이 오시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죄의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진리의 빛으로 채워주신다. 
* 대림초의 색 
보라 → 연보라 → 분홍색 → 흰색 or 노랑색 
(초의 색깔이 차츰 밝은 색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심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시한다.) 
※대림환에 사용되는 대림초의 원래 색깔은 지금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or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 2개, 
노란색 1개, 흰색 1개 였다. 붉은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肉化)를 상징하고, 노란색은 영혼과 육신의 생명력을, 흰색은 신적 영광 또
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의미 했다. 아마도 대림 시기에 속죄와 보속을 상징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는데서 기인한 듯하다




